
Theories and Applications of Chem. Eng., 2015, Vol. 21, No. 1 1321

화학공학의 이론과 응용 제21권 제1호 2015년

배출권 거래제도가 석유화학에 미치는 영향 

김연섭†

롯데케미칼 안전환경기술부문장 상무

(energy@lottechem.com†)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가 마침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말 발표된 석유화학업종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은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원단위 개선 추이에

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감산 요구량으로도 불리어지고 있다. 배출권 할당 Process

를 살펴보면 할당을 적게 받은 업종들은 대개 미래 성장 전망이 부정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석유화학산업이 부정적인 미래 전망을 가진 업종군으로 분류되었는가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

가 있다. 석유화학산업과 같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이 기후변화 시대에도 유지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업종군이 생존을 위한 지속가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

일까. 의도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없다. 온실가스의 배출은 에너지의 소비이며, 

에너지는 그 자체로 돈이라 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은 역

설적으로 에너지 절감 투자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기술’이다. 그것도 현재의 수준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의 출현이 필요

하다. 혁신적인 기술의 한 축은 결국 소재의 부분이며 이는 바로 석유화학의 몫이다. 저탄소녹

색성장기본법 제1조에 명기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석유화학이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상기의 맥락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과거/현재/

미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도 하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논해 보고자 한다. 


